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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 요

지하공간이깊거나고립되어있을경우측창이나천창

을 통한 채광 방법으로는 자연광의 도입이 어려우므로,

고립된공간에자연광을도입시키기위한방법으로반사

장치를활용하는방법과덕트, 케이블등을통해건물내

부로자연광을보내거나반사시키는채광시스템이다.

2. 반사경 방식(추미방식 채광장치)

1) 개요

① 지상에 반사거울

을 설치

② 태양의 움직임에

따라 반사유리를

회전

③ 태양광을 모아 지

하공간에 반사시

키는 방식

④ 덕트방식과 결합시킬 경우 좁은 덕트 내를 통해 실내에 자

연광 도입 가능

2) 종류

① 태양광 자동추미방식 채광장치

- 마이크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태양광을 자동적으로 추미

- 건물의 옥상에 자동추미구동장치(반사거울)을 설치

- 거울의 반사광을 흡수부를 통해서 벽면 및 지상의 소정

위치에 조사

② 태양광 수동추미방식 채광장치

- 태양광의 위치변화를 미리 컴퓨터로 계산

- 최적 반사각도에 적합하도록 반사거울을 설정

- 2~3개월에 한번씩 반사거울을 변화시킴

- 건물 높이가 20m 이내일 때 주로 사용

3. 덕트 방식

1) 개요

① 곡면경이나 평면경으로

모은 태양광을 반사율

이 높은 거울면 모양으

로 된 금속제 사각형

덕트를 통하여 원하는

곳에 빛을 비추는 방법

② 비용은 저렴하지만 조

사가 근거리의 실내나

지하에 국한

③ 채광부, 도광부, 방사부 유닛으로 구성

2) 종류

① 수직형 덕트방식

- 건물의 지붕, 옥상 등에 설치된 채광돔과 도광덕트를 통

해 수직으로 빛을 도입

- 덕트는 최장 10m 까지 연결

② 수평형 덕트방식

- 건물 측면의 채광벽에서 채광하여 수평으로 실내에 입사

설비형 태양광 채광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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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내의 경우 최장 10m까지 연결 가능

- 설치 위치와 방향에 따라 조도가 변함

③ 수직∙수평형 덕트방식

- 수직 및 수평 덕트를 조합한 방식

- 물구조에 따라 다양하게 응용가능

4. 광섬유 케이블 방식

① 태양광 집광추적장

치에서 태양을 자

동으로 추적하여

태양광을 광학렌즈

로 모아서 광섬유

케이블을 통하여

필요한 곳에 보냄

② 태양의 위치는 집

광부 중앙의 센서

에 의해 검출

③ 방광부의 설치는 장소에 구애되지 않음

④ 전달되는 빛은 적외선과 자외선이 제거됨

5. 종류별 비교

1) 반사경방식

① 구성

- 태양광 추적센서 - 경면제어장치

- 반사경

② 광전송 방식

- 반사율이 높은 여러 개의 거울 이용

③ 특징

- 구조가 간단하다.     - 평균조도가 높다.

- 값이 저렴하다.

2) 덕트방식

① 구성

- 태양광 집광장치

- 내부가 반사율이 높은 거울면으로 구성된 스텐레스 튜브

나 금속제 덕트

② 광전송 방식

- 광덕트를 이용하여 밀폐된 공간으로 빛을 전달

③ 특징

- 값이 저렴하다.

- 채광장소가 실내 근거리와 지하에 국한된다.

3) 광섬유방식

① 구성

- 태양광 집광장치 - 광추적 콘트롤러

- 광섬유 케이블 - 조사단말

② 광전송 방식

- 광섬유 케이블을 이용하여 빛을 전달

③ 특징

- 효율이 높다.       - 양질의 빛을 전송한다.

- 광범위한 채광이 가능하다.

6. 결 론

고립된지하공간가같은곳에자연광을제공하는설비

형 자연채광 방식은 빛의 제공이라는 측면과 조명에너

지 절약, 쾌적한 생활공간 창출이라는 점에서 효과적이

지만, 건축기계설비로의적용및유지관리측면에서많

은연구가필요한시스템이라고사료된다.  

│공조냉동기계기술사

│건축기계설비기술사

│부경대학교 냉동공조공학과 박사수료

│G.E 엔지니어링 대표

│사단법인 대한설비공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 부회장

│동의대학교 건축설비학과 겸임 교수

│제 5회 기술사의 날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상 수상

│누리마루 APEC 하우스 건립공사 부산광역시장상 수상김 회 률 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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